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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팅스타> 시즌 2는 은퇴 후 제대로 진짜 축구를 즐길 줄 알게 된 레전드 스타 플레이어들이 K3리그에 도전하는 성장 축구 예능.

지난 경기를 마치고 최하위로 떨어진 ‘FC슈팅스타’는 돌파구가 필요했던 만큼 구자철을 주장으로 변경하는 변화를 시도했다. 주장
구자철은 공격의 조타수 역할을 맡아 특유의 롱패스로 초반 팀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후반전에는 이근호가 슈팅스타 데뷔골을 터
뜨리며 승부의 균형을 깨뜨렸다. 골대 정중앙을 향하는 강심장 페널티킥으로 승기를 ‘FC슈팅스타’ 쪽으로 기울였다.

이번 6R는 저절로 이마를 짚게 하는 긴장감과 아쉬움 속에 펼쳐진 경기였다. 탄탄한 수비와 조직력을 지닌 ‘파주시민축구단’은 독



일 프랑크푸르트 유스 팀에서 활약했던 구자철 키즈 김태호를 주축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1대1 팽팽한 상황 속 슈팅스타 역사 사상
가장 중요한 추가 시간을 보냈지만, 이길 수 있을 법한 경기를 또다시 무승부로 마무리했다.

세 번째 무승부를 기록한 ‘FC슈팅스타’. 이근호 또한 “이렇게 못 이겨본 경험은 처음이다”라며 첫 승의 무게감이 더욱 뼈아팠음을
전했다. 결국 승리를 위해 박지성 단장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4R에서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특급 용병 에브라를 다시
불러온 것. 지난 경기를 마친 뒤, 최용수 감독이 “시즌 1 보다 간절함이 떨어진 건 사실 같다”라며 선수들에게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전한 만큼, 에브라와 두 번째 호흡을 맞출 선수들이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슈팅스타> 시즌 2는 “축구인들 가슴 뜨거워지는 리얼 라이브”, “축구 경기 그 이상의 감동”, “서사 있는 축구 개잼있네”, “축
구 보다가 눈물 흘린 적 처음입니다”, “진짜 축구가 무엇인지, 진심을 보여주는 슈팅스타 최고” 등과 같은 시청자들의 열띤 반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첫 승을 더욱 염원하며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프로 과몰입러’들이 속출하고 있어, 시즌 2를
향한 뜨거운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쿠팡플레이 쿠플클럽 이벤트 페이지에서 매주 시청자 참여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주차별 다른 설문 주제 속
에서 현재까지 최고의 웃음 스트라이커로는 최용수 감독, 현역으로 돌아가도 잘 뛸 것 같은 선수로는 박지성 단장, 선발 원픽 선수
로는 구자철이 선정되었다. 이처럼 직접 참여하는 <슈팅스타> 시즌 2의 의미를 한층 높이며, 함께 하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 시즌 2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공개되며, 쿠팡 와우회원뿐 아니라 일반회원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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